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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世訓民正音圖說과 五音集韻의 운모체계 비교*

1)배  규  리*

❙국문초록❙
이 논문은 경세훈민정음도설 음계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음집운과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상관

관계를 먼저 정립한 후, 오음집운의 운모체계의 특징인 2등운의 병합, 3등운 간의 합류, 3·4등운 간의 병

합이 경세도설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두 문헌을 비교하였다.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운

부 체계를 비교한 결과, 支·脂·之운, 皆·佳운, 山·刪운, 銜·咸운, 嚴운이 경세도설에서는 분립하고, 오

음집운은 이미 위의 운들이 병합되었다. 경세도설 중 2등운 중운인 山·删운, 佳·皆운 및 거성 卦·耕·

庚운, 咸·銜운이 실제 용자의 배열에서 혼용되었다. 오음집운의 3등운 중 支·脂·之운이 支운으로, 眞·

臻운이 眞운으로, 嚴·凡운이 凡운으로 합쳐졌는데, 경세도설에서는 支·脂·之운을 분립시켰으나, 실제 용

자에서는 支·脂·之운이 서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경세도설은 凡韻을 嚴운에 귀속시켰으

나, 오음집운은 嚴운을 凡운에 배열하였다. 경세도설에서 先운과 仙운, 鹽운과 添韻이 합류되었고, 宵·

蕭운, 靑·淸운이 각각 함께 배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세도설의 용자 배열은 오음집운
운부 체계의 양상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경세도설의 중성 표기음이 오음집운의 

재구음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최석정이 자신의 언어관념과 역리적 틀에 따라 설계한 

중성 자모 체계를 따랐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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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  論

최석정(崔錫鼎, 1646~1715)은 조선시대 구수략(九數略)(1700)을 집필한 수학자이자 숙종대 영의정을 

역임하며 소론(少論)을 이끌었던 문신이다.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이하 경세도설)1)은 최

석정이 한어음운(漢語音韻) 및 운서(韻書), 훈민정음(訓民正音)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책으로, 1678년 

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2) 이 책의 서론에 최석정의 훈민정음에 대한 분석과 그 분류를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경세도설은 국어학사뿐만 아니라 한국 한어음운사에서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조선 세종조에 

훈민정음을 반포한 이후, 훈민정음 주음을 추가한 운서 사성통고(四聲通攷)(1455 또는 1475년 이전), 홍

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1455), 사성통해(四聲通解)(1517)가 연이어 간행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등운

도3) 간행과 관련한 기록은 다소 찾아보기가 힘들다.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이계집(耳溪集) 권10 

중 ｢경세정운도설서(經世正韻圖說序)｣를 통해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존재를 알 수 있을 뿐이었는데, 일본 

교토대학의 하합(河合)문고에서 김지용(金智勇)이 경세도설4)을 발견함으로써 이것이 한국에 알려지게 되

었다. 한국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에서는 1968년 이 문헌을 영인하여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국내외 학계에서 최석정의 역학적 언어관 및 경세도설의 음운학적 가치에 관한 연구와 경세도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완역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유창균(1962), 김석득(1972), 김필규(1979), 이희재

(2014) 등의 연구5)는 경세도설의 사상적 배경과 최석정의 역리적 언어관, 그리고 소옹의 ｢성음창화도(聲

音唱和圖)｣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배윤덕은 경세도설의 체재를 분석하여 

｢崔錫鼎의 經世正韻 연구: 韻攝圖와 관련하여｣(1990), ｢崔錫鼎의 經世正韻 연구｣(1991), ｢崔錫鼎의 經世正韻 

연구: 外内四攝부터 外内八攝까지｣(1995), 우리말 운서의 연구(2005) 등을 발표하였다. 배윤덕(1990)은 

1) 이 책은 乾, 坤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세훈민정음”, “경세정운”, “경세정운도설”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이 책의 표제

는 “경세훈민정음(經世訓民正音)”이고, 乾권의 제1장은 “經世正韻序說”, 坤권의 제1장은 “경세정운오찬(經世正韻五贊)”과 “논
정운도설(論正韻圖說)”이라 칭하고 있다. 홍양호의 서문에서는 이 책을 “경세정운도설(經世正韻圖說)”이라 칭하고 있고, 정제

두와 교류한 서신에서는 “경세정운도(經世正韻圖)”라고 부르고 있다. 김지용(1968: 11)은 훈민정음 28자에 대하여 도설(圖
說)하고 있으므로 그 이름을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이라 칭한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여러 서명으로 인한 혼

란을 피하기 위하여 김지용(1968)의 해제에 따라 “경세훈민정음도설”이라 칭하기로 한다.

2) 經世訓民正音圖說·坤에 실린 ｢五贊注｣에서는 “최석정이 저술한 것으로, 이 책은 무오년 봄에 완성되었다(錫鼎著, 此書戊

午春成……)”고 기록하고 있다. 이 중 “戊午春”은 조선조 숙종 무오년인 숙종 4년(1678년)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경세훈민정음도설이 완성된 시기를 1678년으로 추정한다.

3) 등운도 문헌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불교의 승려들에 의하여 연마되던 실담장(悉曇章)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한

자의 성모와 운모, 성조를 배합한 음절표의 형태로 중국에서 발전하게 되었다. 현존하는 한국 등운도로는 최석정의 경세훈

민정음도설, 신경준의 훈민정음운해 등이 있다.
4) 김지용은 1968년에 경세도설에 대한 해제를 발표하였는데, 경세도설의 乾권이 ｢성음편(聲音篇)｣과 초고가 동일한 글자

체이며, 또한 이 판본은 저자 최석정이 출판의 전제로 수기(手記)한 판본이라고 보았다. 원본 경세도설은 일본 교토대학 

하합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5) 유창균, ｢경세정운 고｣, 논문집, 1962, 5, 15~39쪽; 김석득,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역리적 구조｣, 동방학지, 1972, 
13, 135~170쪽; 김필규, ｢경세훈민정음 연구｣, 수련어문논집, 1979, 7, 1~27쪽; 이희재, ｢17세기 조선후기 최석정의 훈

민정음의 역학적 원리 연구｣, 대동철학, 2014, 66, 5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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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도설의 운섭도를 연구하여, ｢율려상승배합성자도(律呂相乘配合成字圖)｣와 ｢음분벽흡도(音分闢翕圖)｣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였다. 연이어 발표한 배윤덕(1991)은 광운(廣韻)의 운목자와 경세도설의 내, 외섭

을 비교하였고, 배윤덕(1995)은 계속하여 운섭 내, 외도와 광운 운목자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이 문헌이 

광운에 의거한 용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심소희(2012a)는 경세도설의 ｢성음율려창화도(聲

音律呂唱和圖)｣와 경사정음절운지남(經史正音切韻指南)(이하 절운지남) 등 두 문헌의 운도 구조 및 운

목 배열을 비교를 진행하였다. 또한, 심소희(2012b)는 최석정과 정제두가 왕래한 서신의 내용을 고증하였고, 

그 중 일부 내용은 성운학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심소희(2012c)는 경세도설 坤권과 저술 당시 시

대적 상황을 분석하여 최석정의 훈민정음에 대한 재인식을 조명하는 한편, 소옹의 ｢성음창화도｣를 비판적으

로 수용하여 재창조한 경세도설의 가치를 설명하였다. 王松木(2016)은 경세도설의 편찬 이념 및 음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경세도설이 “천지자연지원성(天地自然之元聲)”의 이상화된 음계를 펼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경세도설과 단옥재(段玉裁)의 고음 운부를 비교하여 ‘支, 脂, 之’ 세 개

의 운을 정확히 구분한 점에서 경세도설이 상고 운부를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

최석정의 철학사상과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지만, 경세도설 반절의 근거

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강신항(2007: 257)은 최석정이 한음(漢音)을 나타내고 

하였으나, 어느 운서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세도설과 관련한 사료를 살펴 보면, 최

석정은 “예부운략에서 수록하고 있는 글자 수는 9천 자인데, 반절에 음은 있으나 글자가 없는 것이 많으므

로 오음집운을 취하였습니다.”6)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이 상관 관계

에 있다고 설정하고 운부 체계와 용자(用字)에 대하여 비교 논의하고자 한다.7) 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최석정이 다소 독창적인 언어관으로 훈민정음과 ｢성음창화도｣를 재해석해 낸 점을 알 수 있다. 경세도설
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언어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세도설
과 오음집운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저자인 최석정의 언어관에 대하여 설명하

고자 한다. 그리고, 경세도설 운모 체계를 논하기 위하여 먼저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상관 관계와 

그 근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오음집운 운모 체계의 특성이 경세도설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초점

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6) 최석정, 명곡집, ｢與鄭齊斗書又｣, 韓國文集叢刊 154, 민족문화추진회, 1995, 122쪽, 예부운략에 없는 글자는 이 도에서 

성음의 다름을 취한 것입니다. 예부운략에서 수록하고 있는 글자는 9천 자인데, 반절에 음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것도 많

습니다. 그리하여 오음집운을 취하였는데, 집운을 수정한 것이고, 창려의 후손인 한도소가 편찬한 것으로, 글자 수가 8
만에 이릅니다(禮韻所無之字. 此圖只取聲音之別異. 禮韻所收字數. 僅九千字. 反切之有音無字者甚多. 故今取五音集韻. 通修集

韻. 是昌黎後孫韓道昭所編. 字數多至八萬有奇).
7) 經世訓民正音圖說·坤의 ｢군서절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한 운서에만 근거하여 작성된 저작이 아니다. 경세도

설의 철학적 사상에는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성음창화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운도의 체제와 운자의 배열에서는 

유감(劉鑑)의 경사정음절운지남(經史正音切韻指南)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최석정은 36자모, 절운지남, 
황극경세해기수결(皇極經世解起數訣), 예부운략, 범어(梵語) 자모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자신만의 언어관을 구축하고

자 노력하였고, 그 결실이 경세도설인 것이다. 이 중 본고에서는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고자 하며, 그 연구 목적이 경세도설 운도가 오로지 오음집운에만 기반하였다고 주장하

기 위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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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중국의 운서인 광운(廣韻)(1008)과 중국의 운도인 사성등자(四聲等子)(未詳) 및 절운지

장도(切韻指掌圖)(未詳), 절운지남(1336)을 보조 자료로 참고하여 그 특성을 논의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

용한 경세도설의 판본은 명문당에서 영인하여 간행한 것이다. 오음집운은 寧忌浮가 校訂한 校訂五音集

韻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보조 자료는 余迺永 校注本 新校互註宋本廣韻定稿本, 中華書局에서 간행한 

四聲等子, 影印文淵閣四庫全書本 切韻指掌圖 및 經史正音切韻指南을 참고하였다.

Ⅱ. 최석정의 언어관과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 중성 자모

1. 의고적인 언어관

최석정은 15세기에 활동하였던 음운학자와는 다르게 한어(漢語)의 측면에 있어 상당히 의고(擬古)적인 성

향을 띈 학자이다. 그의 한어(漢語) 언어관을 형성하는데 사서구경(四書九經),8) 초사 등의 고문헌(古文獻)

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여러 방면의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경세

도설 坤권의 ｢군서절충(群書折衷)｣을 들 수 있다.

그는 ｢군서절충(群書折衷)｣에서 원대(元代) 유감(劉鑒)의 경사정음절운지남(經史正音切韻指南)(1336)을 

평가하는데, 입성(入聲)의 배열에 대하여 “어그러짐을 면하지 못한 것”9)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였고, 

예부운략(禮部韻略) 중 나타난 운의 병합에 대하여 “마땅히 병합하지 않아야 할 운을 병합한 것”10)이라고 

평가하였다. ｢군서절충｣에 나타난 문헌들은 최석정이 경세도설을 저술하는데 일정 부분 참고 자료의 역할

을 하였을 것이다. 이 중 중국의 현실음을 반영한 노걸대(老乞大), 박통사(朴通事) 류의 회화서와 현실

음을 반영한 운서 사성통해(四聲通解)(1517) 등을 분석한 글을 별도로 싣지 않은 점은 최석정의 어음관념

이 현실음보다 문언(文言)을 더욱 중시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군서절충｣에서 싣고 있는 광운(廣韻), 

황극경세·성음창화도(皇極經世聲音唱和圖), 황극경세해기수결(皇極經世解起數訣), 예부운략, 절운

지남 등의 문헌은 모두 청대 이전의 어음에 기초하며, 대부분의 문헌은 당시 편찬 시기의 언어적 특징을 반

영하였으나, 대체로 문언음(文言音)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볼 때, 최석정의 언어적 관념은 상

8) 사서(四書)는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구경(九經)은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주례, 의례, 좌전, 
곡량전, 공양전을 가리킨다.

9) 經世訓民正音圖說·坤, ｢群書折衷·劉氏切韻指南｣：咍운부와 齊 운부는 한 섭에 있는데, 咍운부는 山섭의 曷을 빌리고, 
齊운부는 臻섭의 質운을 빌린 것은 어그러짐을 면하지 못하였다. 또한 咍운부가 曷운을 빌린 것은 속음으로써 그 음에 가까

울 수 있고, 灰운부에서 末운을 빌린 것은 속음을 바로잡은 것인데 모두 맞지 않다. 歌운부가 鐸운을 빌려온 것은 옳은 것이

지만, 麻운부가 鎋운을 빌린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咍齊一攝之中. 咍借山攝之曷. 齊借臻攝之質. 未免舛駮. 又咍之借曷. 
以俗音之近. 而灰之借末. 求之正俗. 皆不合. 歌之借鐸是也. 而麻之借鎋無据).

10) 經世訓民正音圖說·坤, ｢群書折衷·禮部韻｣：□(문맥상 ‘四’로 추정)성은 무릇 106운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땅히 병합하

지 말아야 할 운을 병합한 것으로는 廢운이 隊운으로, □운이 咸운으로, 魂, 痕운이 元운으로 들어간 것이다. 皆운이 佳운에 

속하고, 脂, 之운이 支운에 섞여 들어간 것은 또한 고음을 잃은 것으로, 당대 이후 음운이 이와 같은 연유에서다(□聲凡一百

六韻. 其不當倂而倂者. 廢入於隊. □□於咸. 魂痕入于元是也. 皆入于佳. 脂之混入于支. 亦失古音. 而唐以後音韻如此故也).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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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복고(復古)적인 성향을 띈다고 할 수 있다.

2. 완전한 음계의 추구와 역리적 언어관

경세도설 중 하나의 주제어를 찾자면, “천지 자연의 소리(天地自然之元聲)”11)에 대한 추구일 것이다. ｢논

정운도설(論正韻圖說)｣에서 최석정은 자신의 운도에 해당하는 32문(門)이 “천지 자연의 소리(天地自然之元

聲)”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이는 최석정이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상(理想)적인 음계로, 어음(語音)

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초성 자모 분류에 있어서도, 그는 경순음(輕脣音)이 후대에 소리가 변한 것

이므로, 천지 본연의 소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본 운도에는 경순음(輕脣音) 글자를 배열하였으

나, 초성 자모를 분류한 ｢성분청탁도(聲分淸濁圖)｣에는 경순음 자모를 싣지 않았다.12) 또한, 소옹의 황극경

세·성음창화도에서 탁음자(濁音字)의 변화에 대하여서도 “본연의 소리(本然之元聲)”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경세도설의 본 운도에는 탁음(濁音)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최석정이 

훈민정음 자모와 본 운도를 구성하는데 “천지 자연의 소리” 또는 “천지 본연의 소리”가 큰 기준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경세연역도(經世衍易圖)｣

11) 경세도설에서 천지자연의 소리는 최석정이 어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자세한 논증이 필요하겠지만, 최석정이 

경세도설의 ｢군서절충｣에서 기록한 것과 그의 훈민정음 분류를 고려해 볼 때, 이 기준은 한(韓)한어(漢語)에 모두 적용이 

되는 어떠한 이상적인 어음체계라 생각된다. 이는 전 인류가 공유하는 사상적 기초에서 기반한 데카르트의 이성주의 언어학

과는 성격이 다르다.

12) 經世訓民正音圖說·乾, ｢聲分淸濁圖｣：순경음 초성 자모는 흡문 수등(翕門收等, 한어의 합구 3등을 가리킴)에서만 보이

고, 그 종성은 오로지 간궁(艮宮)의 두 섭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후대에 성음이 변한 것이다. 천지 본연의 소리가 아니므

로, 정성(正聲)의 목록에 싣지 않았다. 훈민정음에 글자 표기를 세워놓지 않은 데서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脣輕音初聲

只見於翕門收等. 其終聲只見於艮宮二攝. 而是後來聲音之變. 非天地本然之元聲. 故不列於正聲之目. 訓民正音不立字標. 其意

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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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체계를 구현해 내기 위하여, 경세도설에서는 역리적 원리를 이용하여 훈민정음의 초성과 중성 

자모를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된 것이 주역(周易)과 소옹의 역학 사상이다. 특히, 중성 자모는 소옹의 ｢경

세연역도(經世衍易圖)｣(그림 1)13)의 태극(太極), 양의(兩儀), 사상(四象), 팔괘(八卦)의 개념과 훈민정음을 

대응시켰다.

‘·’는 가장 기본의 것으로 보아, 태극(太極)의 ‘일동일정지간(一動一靜之間)’이라 보고, ‘ㅡ’와 ‘ㅣ’는 양의

(兩儀)에 해당하는 동(動)과 정(靜)에 대입시켰다. 팔괘(八卦)에 해당하는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소강, 소

유, 태강, 태유의 개념은 각각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 ‘·, ㅡ, ㅣ’가 합쳐져 

생성되었다고 하였다. 사상(四象)은 그림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ㅏ, ㅓ, ㅗ, ㅜ’의 4 자모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며, 사상(四象)이 팔괘(八卦)가 되는 것과 같이, 기본자들이 합쳐져 8개의 자모를 구성하는 것이다.14) 이 

내용은 다음의 ｢십일음취상팔괘도(十一音取象八卦圖)｣(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십일음취상팔괘도(十一音取象八卦圖)｣ <그림 3> ｢음분벽흡도(音分闢翕圖)｣

<그림 3>의 ｢음분벽흡도(音分闢翕圖)｣는 ｢십일음취상팔괘도(十一音取象八卦圖)｣에서 설명한 중성 자모 

11개에서 32개를 연역해낸 것으로, 개구음(開口音)에 해당하는 기호를 ‘벽(闢)’에 나열하고, 합구음(合口音)

에 해당하는 기호를 ‘흡(翕)’에 배치하여 구분한 것이다. 이 중 이흡(二翕)은 일벽(一闢)의 ‘ㅏ, ㅑ, ㅓ, ㅕ’와 

사흡(四翕)을 합한 것15)이고, 사흡(四翕)의 왼편에 있는 16개의 자모는 일벽(一闢), 이흡(二翕), 삼벽(三闢), 

13) 성리대전(性理大全)의 권8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중 ｢찬도지요하(纂圖指要下)｣에 수록되어 있다.

14) 經世訓民正音圖說·乾, ｢十一音取象八卦圖｣：혹자가 “이 그림에는 양의는 있으나 사상은 없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하
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아, 어, 오, 우가 바로 사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ㅡ’와 ‘ㅏ’을 ‘ㅏ’로 삼고, ‘ㅣ’와 ‘ㅏ’를 ‘ㅑ’로 삼으며, 
‘ㅡ’와 ‘ㅓ’를 ‘□(‘ㅓ’로 추정)’로 삼고, ‘ㅣ’와 ‘ㅓ’를 ‘ㅕ’로 삼고, ‘ㅡ’와 ‘ㅗ’를 ‘ㅗ’로 삼으며, ‘ㅣ’와 ‘ㅗ’를 ‘ㅛ’로 삼았고, ‘ㅡ’와 

‘ㅜ’를 ‘ㅜ’로 삼고, ‘ㅣ’와 ‘ㅗ’를 ‘ㅠ’로 삼았습니다. 이는 사상에서 팔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고 하였다(或曰, 此圖有兩儀

而無四象, 何也. 曰, 阿於烏于是四象也. 應阿爲阿. 伊阿爲也. 應於爲□(‘於’로 추정). 伊於爲與. 應烏爲烏. 伊烏爲要. 應于爲

于. 伊烏爲由. 此四象生八卦也).

15) 經世訓民正音圖說·乾, ｢音分闢翕圖｣：‘ㅏ, ㅑ, ㅓ, ㅕ’와 ‘ㅗ, ㅛ, ㅜ, ㅠ’를 합쳐 쓰면 이흡(二翕)이 된다(阿也於與與烏要

于由合書而爲二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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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흡(四翕)의 자모에 ‘ㅣ’를 더하여 도출한 것이다.16) 위와 같은 중성 32개의 연역 과정은 흡사 사상팔괘(四

象八卦)의 틀에 수학적 원리를 더한 공식과도 같다. 이 때문에 최석정이 도출한 ｢음분벽흡도(音分闢翕圖)｣에

는 16~17세기에 사용되지 않고, 동국정운(東國正韻)의 한자음(漢字音) 표기와 사성통해, 한어 회화서에 

나타나지 않는 중성 자모도 포함하고 있다.

3. 자학 중시하는 문자관

최석정의 언어관념에는 음운학적 요소 외에, 문자학적 요소도 크게 자리 잡고 있다.17) 경세도설의 ｢술

지(述志)｣에서는 편찬 방법과 그 체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최석정이 어떠한 의도로 경세도설
을 서술하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자학을 상고해 보건대, 그 사용은 실로 널리 미치는데, 작은 것으로도 군자가 마음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으뜸으로 세우는 것은 왕훈으로, 운목을 차례로 나열하여 분류를 취합하여 무리를 나누었

다. 소옹의 경세상수(황극경세서와 상수론을 가리킴)로써 보충하고, 율려를 창화하니 널리 갖추었다

(若稽字學, 其用寔咸, 小猶可觀, 君子用心. 其首建也, 王訓是原, 次列韻目, 類聚群分. 補以邵氏, 經世象

數, 律呂唱和, 廣大悉具).

‘述志’는 ‘경세도설의 취지를 서술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최석정은 그 출발점을 자학(字學)에

서 찾고 있다. 字學은 전통 ‘소학(小學)’과 같이 글자의 원리, 음, 뜻에 대한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고, 군자의 마음 씀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학의 첫째는 왕의 훈, 즉 세종

대왕의 훈민정음으로, 이에 근거하여 운목을 배열하고 글자를 취합하여 분류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말과 

우리 글자에서 이 연구가 출발하였음은 서술한 것이다. 최석정이 운도를 저술하는 데 있어 자학을 중시한 이

유는 그의 가풍에서 찾을 수 있다.

선대께서 신라시대 초기에 여섯 부락의 한 촌장으로, 박혁거세를 보좌하시어 완산에 본적을 두었고, 

대대로 관직을 이으면서 가풍을 받들어 전술하고 현인들을 사숙하고 오로지 육서에 정진하였다. 실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조용히 체득하였다. 오랜 뒤 관통하고 융합하여 이 책을 지었다(祖自羅初. 六部

之一. 是佐赫居. 俾籍完山. 世襲衣冠. 仰述家風. 私淑賢門. 專精六書. 實自童丱. 涵而會之. 久乃融貫. 

作爲此書).

16) 經世訓民正音圖說·乾, ｢音分闢翕圖｣：갑을병정(甲乙丙丁)이 무기경신(戊己庚辛)을 낳는 것은 16이 32로 갈라지는 것과 

같다(甲乙丙丁生戊己庚辛. 卽十六分爲三十二也).

17) 이와 함께 소옹(邵雍)의 역학(易學)에 기반한 역리(易理)적 요소도 그의 언어관을 형성하고 구현해 내는 데 큰 역할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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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述志)｣에서 완산(完山) 최씨(崔氏)에 본적을 둔 최석정의 일가는 현인을 우러러, 그들을 좇아 자학

에 정진하는 것이 가풍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석정 자신도 어릴 적부터 이를 해득하여 경세도설을 지

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세도설을 저술하는 데 최석정이 음운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자학적 요소도 참고

하였고, 이는 그의 가풍에서 비롯된 영향임을 알 수 있다.

Ⅲ.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과 오음집운(五音集韻)의 상관 관계

현재 학계에서 흔히 지칭하는 오음집운(五音集韻)은 한도소(韓道昭)의 서문이 추가된 개병오음집운(改

倂五音集韻)(1208)의 간칭이다.18) 형박(荆璞)의 오음집운은 광운과 집운의 각 소운(小韻)을 수정한 

운서인데, 한도소의 서문에 의하면 개병오음집운은 형박의 오음집운에 수정 및 증보 작업을 거쳐 1208

년에 편찬된 운서이다.19) 개병오음집운은 광운, 집운 등 기존의 운서와는 달리, 각 소운마다 섭(攝), 

운(韻), 개합(開合), 4등(四等)을 표기하였다. 운모에 개합(開合)과 등제(等第)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오음집

운은 중국 음운학사에서 등운도의 성질을 가미한 운서라는 평가를 받는다.20) 본고에서는 학계에서 통용하

고 있는 관례를 따라 개병오음집운을 오음집운이라고 약칭하기로 한다.

오음집운이 어떻게 한반도로 전해졌는지 알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운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시대에 과거 제도가 도입되면서 중국 운서인 예부운략은 과거 시험용으로 쓰였다. 배자예부

운략(排字禮部韻略)이 조선 시대에 몇 차례 간행되고, 예부운략과 상보하여 쓸 수 있는 예부운략옥편(禮

部韻略玉篇)이 편찬되었다. 또한, 명대 관운서인 홍무정운(洪武正韻)(1375)이 한반도로 전해지면서, 15~ 

16세기 조선에서는 훈민정음으로 홍무정운 및 15~16세기 중국음을 표기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그 결과, 

사성통고(四聲通攷)(1455 또는 1475년 이전),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1455), 사성통해(四聲通解)
(1517)가 간행되었다. 그러나, 예부운략, 홍무정운 보다 정치적, 실용적 목적성이 약한 오음집운은 조

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17세기까지도 오음집운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책은 최석정과 당시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된 

바가 있다. 최석정은 숙종조 영의정을 역임한 고위 관료이며, 수학, 자학 및 주역(周易) 등에 능통하였다고 

알려져 있다.21) 그의 조부인 최명길(崔鳴吉, 1586~1647) 역시 좌의정, 영의정을 지내며 정치적 영향력이 지

18) 忌浮, ｢금대한어어언수평(金代漢語語言述評)｣, 社會科學戰線, 1987, 1, 338쪽.
19) 忌浮, 앞의 논문, 338쪽; 忌浮, ｢五音集韻與等韻學｣, 音韻學硏究, 1994, 3, 80쪽.

20) 李新魁, 漢語音韻學, 北京: 北京出版社, 1986, 46쪽. 

21)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보궐정오｣ 56권, 11월 11일, 癸卯. 판중추사(判中樞事) 최석정이 졸했다. 최석정은 자(字)가 여

화(汝和)이고, 호(號)가 명곡(明谷)인데, 문충공(文忠公) 최명길의 손자이다. 성품이 청명(淸明)하고 기상(氣像)이 화락(和
樂)하고 단아(端雅)했으며, 총명함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다. 어려서 남구만(南九萬)과 박세채(朴世采)를 따라 배웠는데, 
이치를 분별하고 깨달아 12세에 이미 주역(周易)에 통달하여 손으로 그려서 도면을 만드니, 세상에서 신동이라 일컬었다. 
구경(九經)과 백가(百家)를 섭렵하여 마치 자기 말을 외듯이 하였는데, 이미 지위가 고귀해지고 늙었으나 오히려 송독(誦讀)
을 그치지 않으니, 경술(經術)·문장(文章)·언론(言論)과 풍유(風猷)가 일대 명류(名流)의 종주가 되었다. 산수(算數)와 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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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물 중 하나였다. 최명길과 최석정 모두 사신의 신분으로 중국에 다녀오기도 하였다.22) 이러한 배경으

로 말미암아 보면, 최석정은 한적(漢籍)에 대한 접근이 다른 관료들보다 비교적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석정이 경세도설을 완성한 뒤, 그는 정제두(鄭齊斗, 1649~1739)에게 이 책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정제

두는 최석정과 동시대 활동하였던 조선의 학자로, 최석정과 정제두는 모두 박세채(朴世采, 1631~1695)의 문

하에서 수학하였다. 이 두 사람이 교류한 서신을 보면 이 두 학자는 경세도설과 관련한 중요한 질의응답을 

나누기도 하고, 정제두는 이 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중 정제

두는 최석정에게 “도섭에 예부운략에도 없는 글자가 많은데, 어느 책을 근거로 하였고, 그 반절은 어디에

서 취하신 것입니까?(且圖攝中凡增多禮韻所無之字. 據於何書. 而其切韻何所取耶.)”23)라고 물었다. 이에, 최

석정은 “예부운략에서 수록하고 있는 글자 수는 9천 자인데, 반절에 음은 있으나 글자가 없는 것이 많으므

로 오음집운을 취하였습니다(禮韻所收字數. 僅九千字. 反切之有音無字者甚多. 故今取五音集韻).”24)고 대

답하였다. 고려 말기에 전래된 예부운략은 분명 한반도에서 몇 차례씩 간행된 권위 있는 운서였다. 그러나

예부운략은 광운의 206운 체계를 대폭 간소화 및 수정한 것이었고, 그 수록자 역시 줄어들었다. 예부

운략의 107운(106운) 체계가 성음을 구분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5) 따라서, 최석정은 오

음집운을 반절의 근거로 취한 것이다.

또한, 한도소가 사성편해(四聲篇海)를 저술하였고, 자학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었다는 것도 오음집운
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최석정이 취지를 자학과도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한도소가 사성편해를 저술하였다는 점은 분명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최

석정의 문집 명곡집 중 ｢오음편운후서(五音篇韻後序)｣26)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최석정은 한도소 

및 그의 부친인 한효언(韓孝彦)에 대하여 자학(字學)에 대하여 천부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평하며, 특히 

학(字學)에 이르러서는 은미(隱微)한 것까지 모두 수고하지 않고 신묘하게 해득하여 자못 경륜가로서 스스로 기약하였다(判
中樞事崔錫鼎卒. 錫鼎字汝和, 號明谷, 文忠公鳴吉之孫. 淸明愷悌, 敏悟絶人. 幼從南九萬、朴世采學, 刃解氷釋, 十二已通 

≪易≫, 手畫爲圖, 世稱神童. 九經, 百家, 靡不通涉, 如誦己言, 旣貴且老, 猶誦讀不輟, 經術, 文章, 言論, 風猷, 爲一代名流之

宗. 以至算數, 字學, 隱曲微密, 皆不勞而得妙解, 頗以經綸自期).

22) 조선왕조실록, ｢인조실록｣ 36권, 甲辰; ｢숙종실록보궐정오｣ 43권, 丁卯; ｢숙종실록보궐정오｣ 43권, 辛酉; 윤명선, ｢崔錫

鼎의 生涯와 學問｣,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6, 6쪽.

23) 정제두, 하곡집, ｢與崔汝和問目｣, 韓國文集叢刊 160, 민족문화추진회, 1995, 46쪽.

24) 각주 6) 참조.
25) 각주 10) 참조.

26) 최석정은 오음편운(五音篇韻)에 대해 “한효언, 한도소 부자가 자료를 모아 수정한 것(五音篇韻. 卽韓孝彦道昭父子所輯修

也.)”라고 설명하였다. 이 구절에서 오음편운(五音篇韻)은 오음편(五音篇)을 수정하여 1208년에 간행된 개병오음유취

사성편(改倂五音類聚四聲篇)(별칭 重編改倂五音篇, 四聲篇海)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옥편(玉篇)이 지어진 이후, 
사회가 발전하고 문자가 변화함에 따라, 옥편은 시대와 동떨어지게 되었다. 당대(唐代)와 북송(北宋) 학자들이 이를 수정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금대(金代) 학자들은 옥편의 글자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아 검색하기가 어

렵고, 부수가 많고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으며, 수록자가 많지 않은 점을 비판하였다. 이에 1180년에 왕여필(王與祕)이 가

장 먼저 옥편의 수록자를 필획 수에 따라 다시 배열하였고, 이 책을 편해(篇海)라고 하였다. 1190년, 한효언(韓孝彦)은 

왕여필의 책을 기초로 삼아, 옥편의 부수를 오음(五音, 牙, 舌, 脣, 齒, 喉音을 가리킴)과 사성(四聲, 平, 上, 去, 入聲을 

가리킴)에 따라 배열하여 오음편(五音篇)을 지었다. 13세기 초에 한효언의 둘째 아들인 한도소(韓道昭)가 이를 개정하여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주요 업적은 부수를 수정하고, 수록자를 증가시키고, 글자의 위치를 재조정하였다. 이 책의 

문헌 정보 및 그 가치는는 忌浮(1987: 333)의 ｢金代漢語語言述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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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소가 왕여필(王與祕), 유감(劉鑑), 한효언보다도 뛰어나다고 하였다.27) 이들 모두 금대와 원대에 활동하

며 자서 및 음운학 서적을 저술한 학자들이다. 이 중 최석정이 한도소가 뛰어나다고 평가한 것은 사성편해
과 오음집운을 저술하여 자학 및 음운학에도 모두 능통하였던 한도소의 면모를 알아본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경세훈민정음도설(經世訓民正音圖說)과 오음집운(五音集韻)의 운모 체계 비교

앞서 말했듯 오음집운의 운부 체계는 광운과 집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28)이 책의 본문에

는 등운학(等韻學) 요소를 가미하였는데, 이러한 특징에 따라 학자들은 오음집운의 운모체계에서 나타난 

큰 변화를 운의 등제(等第) 및 개합(開合)과 관련지어 분류하였다. 그 예로, 忌浮(1987: 339)는 오음집운
중 운모의 변화를 광운의 ‘중운(重韻)’이 합쳐진 것으로 설명하였다. 1등운인 談운이 覃운으로 합쳐졌고, 2

등운 중 刪운과 山운, 佳운 및 夬운과 皆운, 耕운과 庚운, 銜운과 咸운으로 병합되었다. 또한 3등운에서 支운

과 之운이 脂운에 병합되었으며, 眞운과 臻운, 幽운과 尤운, 嚴운과 凡운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4등

운이 3등으로 병합되었고, 庚운 3등자와 淸운으로 합쳐졌다. 李新魁(1991: 120)는 광운의 206운으로부터 

오음집운의 체계에서 병합된 운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광운의 2등 ‘중운(重韻)’이 합쳐진 

경우, 둘째는 3등운이 하나로 합쳐진 경우, 셋째는 4등운과 3등운이 합쳐진 경우, 넷째는 광운의 거성이었

던 卦, 夬운이 怪운으로 합쳐진 경우, 다섯째는 입성운이 26운부에서 8운부로 합쳐진 경우로 구분할 수 있

다. 오길용(1995: 53-54)은 오음집운에서 병합된 운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었다. 첫째는 2등운의 혼용(佳 –
夬 – 皆, 删 – 山, 耕 – 庚, 銜 – 咸), 둘째는 4등운이 3등운으로 합쳐진 경우, 셋째는 3등운이지만 4등의 자리

에 배치된 경우, 예를 들어 幽운이 3등운이지만 尤운이 3등에 배치되어 있어 4등에 배열한 경우로 나누었다. 

정리하자면, 광운의 206운에서 오음집운으로 병합된 운을 忌浮(1987: 339)와 李新魁(1991: 120)는 다

섯 가지로, 오길용(1995: 53-54)은 세 가지로 각각 구분하였다. 忌浮, 李新魁와 오길용의 분류는 대동소이한

데, 다만 李新魁는 2등운 중운인 佳-皆운의 결합을 성조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합쳐진 운부의 입성운을 따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음집운에서 병합된 운을 2등운 중운의 병합, 3등운끼리의 병합, 3등

운과 4등운의 병합된 경우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경세도설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27) 최석정, 명곡집, ｢五音篇韻後序｣, 韓國文集叢刊 154, 민족문화추진회, 1995, 五音篇韻은 韓孝彥과 韓道昭 부자가 자료

를 모아 수정한 것이다. 王與祕이 처음 玉篇을 넓혀 篇海를 지었고, 荊璞이 五音을 분별하여 集韻을 수정하였다. 한
씨 가문의 자서는 실로 천부적인 식견을 가졌고, 가문에서 전해지는 뛰어남으로 성취를 이루어, 마침내 두 책을 취하여 그 

요지를 연구하였다.……王與祕은 後陽人이고, 荊璞은 字가 彦寶이고 洨淺人이다. 이들은 모두 金代 사람이다. 韓孝彥은 字

가 允中이고, 韓道昭은 字가 伯暉이며 昌黎人이다. 劉鑑은 關中人으로, 字가 士明이고 元代 사람이다. 이들 모두 字書의 學

에 정통하였는데, 특히 小韓(韓道昭)가 더욱 그러하였다(五音篇韻者. 卽韓孝彥道昭父子所輯修也. 始王與祕廣玉篇而爲篇海. 
荊璞辨五音而脩集韻. 韓氏專門字書. 實有天縱之識. 而濟以家傳之妙. 遂取二書. 究觀要指.……王與祕. 後陽人也. 荊璞. 字彦

寶. 洨淺人也. 竝(원문 ‘並’)金時人. 韓孝彥. 字允中. 道昭. 字伯暉. 昌黎人也. 劉鑑. 關中人也. 字士明. 竝(원문 ‘並’)元時人. 
皆精於字書之學. 而小韓尤邃云).

28) 四庫全書提要에서는 “오음집운이 대체로 광운을 기초로 하여 집운을 근간으로 삼아 글자를 추가하였다(大抵以 廣

韻 爲藍本, 而增入之字卽以 集韻 爲藍本)”고 서술하였다. 李新魁, 漢語音韻學, 北京: 北京出版社, 1986, 4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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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世圖說 五音集韻 經世圖說 五音集韻
東董送屋

冬腫宋沃

鍾腫用燭

江講絳覺

支紙寘昔

脂旨至質

之止志職

微尾未物

魚語御藥

虞麌遇燭

模姥暮鐸

齊薺霽屑

祭薛

泰曷

廢月

夬轄31)

皆駭怪黠
佳蟹卦陌

灰賄隊德

咍海代没
眞軫震質

文吻問物

元阮願月

魂混慁没
痕很恨没
寒旱翰曷

東董送屋

冬腫宋沃

鍾腫用燭

江講絳覺

脂旨至

微尾未

魚語御

虞麌遇

模姥暮

齊薺霽

祭

泰

廢

皆駭怪

灰賄隊

咍海代

眞軫震質

諄準稕術

文吻問物

殷隐焮迄
痕很恨沒

魂混慁沒

歌哿箇鐸/藥

戈果過鐸/藥

麻馬禡陌/昔

陽養瀁藥

唐蕩宕鐸

庚梗敬陌

耕耿諍麥

清静勁/敬昔

青迥徑錫

蒸拯證職

登等嶝德

尤有宥屋

侯厚候屋

侵寢沁緝

覃感歁合

談敢闞盍
鹽琰豔葉

銜檻鑑狎

嚴儼釅業

歌哿箇

戈果過

麻馬禡
陽養瀁藥

唐蕩宕鐸

庚梗映陌

清静勁昔

青迥徑錫

蒸拯證職

登等嶝德

尤有宥

侯厚候

侵寢沁緝

覃感歁合

鹽琰豔葉

咸豏陷洽

凡范梵乏

<표 4> 경세훈민정음도설과 오음집운의 운목 비교표

1. 운부 체계 비교

광운(1008)은 206운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예부운략(1037)은 광운의 독용 및 동용예에 근거하여 

206운을 106운(혹은 107운)으로 대폭 간소화하였다.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음집운(1208)은 예부운략
보다 171년이나 늦게 편찬되었지만, 그 편운 체계가 예부운략의 106운(107운)보다 더 작아지지 않고 오히

려 그 수가 늘어나 160운이 되었다. 경세도설의 ｢성음율려창화전수도(聲音律呂唱和全數圖)｣29)와 오음집

운의 운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30)

29) 경세도설의 乾권에 실려 있고, 본 운도에 해당한다.
30) ｢성음율려창화전수도｣와 오음집운의 운목을 비교하기 쉽게 광운 운목의 순서대로 재조정하여 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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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世圖說 五音集韻 經世圖說 五音集韻
桓緩換末

刪澘諫轄

山産襇黠
先銑霰屑

仙獮線薛

宵小笑藥

肴巧效覺

豪皓號沃

元阮願月

寒旱翰曷

桓緩換末

山産諫鎋
仙獮線薛

宵小笑

肴巧效

豪皓號

위의 표에서 오음집운은 160운으로, 경세도설은 180운32)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오음집운이 경

세도설 보다 더 적은 운부(韻部)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편의상 경세도설의 운부와 일치하는 곳에 

오음집운의 운부를 간격을 조정하여 배열하였다. 이 두 문헌의 운부 배열을 보면, 경세도설에서 입성운

(入聲韻)은 양성운(陽聲韻) 및 음성운(陰聲韻)과 합쳐져 운부를 구성한다. 오음집운은 전통 운서의 배열과 

같이 양성운만이 입성운과 결합할 뿐, 음성운은 입성운과 함께 배열되지 않았다.33)

경세도설은 운부의 분류에 있어서 오음집운 보다 오히려 더 의고(擬古)적이며, 이는 오음집운 보다 

이전의 운부체계에 가깝다. 예를 들어, 경세도설에서 支, 脂, 之운은 분립하고 있으나, 오음집운에서는 

세 운이 脂운으로 합류되었다. 경세도설은 皆, 佳운을 따로 배열하였으나, 오음집운의 경우 이 두 운은 

皆운으로 합쳐졌다. 경세도설의 祭, 泰, 夬, 廢운은 독립하고 있으나, 오음집운에서 卦, 夬운은 怪운으

로 합쳐졌고, 祭, 廢운만 배열하고 있다. 경세도설은 山, 刪운, 庚, 耕운을 각각 구분하고 있으나, 오음집

운에서 刪운은 山운으로, 耕운은 庚운으로, 銜운은 咸운으로 병합되었다. 또한, 咸운과 凡운의 경우, 경세

도설에서는 독립적으로 배열하지 않았지만, 오음집운에서는 嚴운자를 凡운으로, 銜운을 咸운으로 귀속시

켰다. 이러한 예들은 경세도설의 운부체계가 오음집운에서 나타나는 2등 중운, 3등운 및 3·4등운 간의 

병합이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세도설에 수록된 용자에서도 운목과 같이 위의 운들을 엄격히 분류하고 있는 것일까? 아래

에서 오음집운 운모체계의 세 가지 특징에 따라 경세도설의 용자(用字)를 살펴 보고자 한다.

31) 광운, 오음집운에서는 ‘鎋’로 표기하고 있다. 同字.

32) 본고에서는 경세도설의 8궁도(八宮圖)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수록된 5장의 운도 역시 경세도설의 운부 체계로 보았다.
33) 중국 운도인 사성등자(四聲等子), 절운지장도(切韻指掌圖) 및 절운지남에서도 음성운과 입성운의 배합이 이루어진 

형태를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경세도설 용자의 배열과 오음집운 운모체계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경세도설 입성운과 중국 운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논문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운의 병합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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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음집운 운모체계의 특징에 따른 용자 배열 비교

앞서 설명하였듯이, 오음집운에서 병합된 운은 2등운 중운의 병합, 3등운끼리의 병합, 3등운과 4등운의 

병합된 경우 등의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오음집운의 소운자(小韻字)와 경세도설
의 용자(用字) 배열을 대조 및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용자 배열을 비교함에 있어서, 본고에서는 광운 및 

오음집운의 재구음과 경세도설의 표기음을 통하여 초보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광운은 李方桂의 재

구음34)을 참고하였다. 李新魁(1991)은 오음집운의 운모체계에 대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忌

浮(1987: 340)의 운모 재구음에 근거하였다. 경세도설의 표기음은 훈민정음의 음가에 기반하여 추정하였

다.35)

(1) 2등 중운의 병합

광운의 2등운36)으로는 江·佳·皆·夬·删·山·肴·麻二·庚二·耕·咸·銜운이 있는데, 그 중 江, 

肴, 麻운을 제외한 2등운은 서로 짝을 이룬다. 예를 들어, ‘佳 – 皆 – 夬’ 세 운이 함께 짝이 될 수 있고, ‘删 – 山’

운, ‘庚 – 耕’운, ‘咸 – 銜’운이 한 쌍을 이루는데 이를 중운(重韻)이라 한다. 이 중 오음집운에서 删운과 山

운, 佳운과 皆운, 庚운과 耕운, 咸운과 銜운 등이 합쳐졌다.

먼저 山韻에 대해 살펴 보자면, 山韻은 광운에서 删, 山운은 동용(同用)이고, 오음집운에서 删운은 

山운으로 합쳐졌다. 경세도설에서 删운은 본 운도에 배치되어 있다. 刪운에서 광운의 刪운 2등자(姦, 

刪, 顔, 班, 攀, 蠻)와 山운 2등자(慳, 黰, 斕)를 혼용하고 있다. 轄운에서는 黠운자(痆, 殺)와 鎋운자(帓, 

瞎, 轄)를 혼용하고 있다. 경세도설의 震宮圖에서 첫 행에는 山운, 두 번째 행에서 山, 刪운자를 같이 배열

34) 李新魁, 漢語音韻學，北京: 北京出版社, 1986, 134~142쪽 재인용.

35) 최석정의 초성(初聲) 체계뿐만 아니라, 중성체계는 다분히 인위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이 체계는 벽흡(闢翕), 즉 개합(開合)
에 의하여 나뉘고, 일벽(一闢), 이흡(二翕), 삼벽(三闢), 사흡(四翕)에 해당하는 중성 16개에 ‘ㅣ[-i-]’를 더하여 나머지 중성 

16개를 연역해낸 것이다. 사성통해(四聲通解)(1517)와 동국정운(東國正韻)(1448)의 한자음 표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경세도설(經世圖說)의 중성 표기는 사성통해(四聲通解)보다는 동국정운(東國正韻)과 일치하는 표기가 더 많지만, 자
모와 대응하는 운을 함께 논한다면 어느 체계와 완전히 일치하는 표기가 아니다. 또한, 중세 국어의 중성 표기에 쓰이지 않

았던 표기들도 포함되어 있어 중세 국어의 실제 음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최석정이 역리

적 구조와 수학적인 연산을 더하여 중성체계를 도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성 32음을 아래와 같이 추정하였다.

一闢 二翕 三闢 四翕 - - - -

표기 ㅏ ㅘ · ㅗ ㅐ ㅙ ㆎ ㅚ

표기음 a oa ʌ o ai oai ʌi oi

표기 ㅑ ㆇ  ᆝ ㅛ ㅒ ㆈ ㆎㅣ ㆉ

표기음 ia ioia iʌ io iai ioiai ʌii ioi

표기 ㅓ ㅝ ㅡ ㅜ ㅔ ㅞ ㅢ ㅟ

표기음 ə uə ɨ u əi uəi ɨi ui

표기 ㅕ ㆊ ᅟᆜ ㅠ ㅖ ㆋ ㅢㅣ ㆌ

표기음 i iui iɨ iu iəi iuiəi ɨii iui

36) 원본 광운은 본래 등운(等韻)으로 구분한 운서가 아니다. 후대 학자들이 등운도 문헌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광운
의 운을 1, 2, 3, 4등운으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麥耘의 音韻學槪論(2009: 67)에 나오는 분류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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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그 예로 평성과 상성에서 광운의 山운부 2등자(鰥, 㦃)와 刪운부 2등자(頑, 撰)를 한 행에 배치

하여,광운의 山운부 2등과 刪운부 2등을 혼용하고 있다. 이는 경세도설에서 이미 山운과 删운이 합쳐졌

음을 의미한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刪운 

개구 2등
[-an] 姦, 刪, 顔, 班, 攀, 蠻

山운 

개구 2등 
[-an] 刪 [-ian]

山운 

개구 2등 
[-ăn] 慳, 黰, 斕

删운

합구 2등
[-uan] 頑, 撰

山운 

합구 2등
[-uan] 無 [-ion]

山운

합구 2등
[-uăn] 鰥, 㦃

轄운

개구 2등
[-ăt] 帓, 瞎, 轄

鎋운 

개구 2등
[-at]

轄운

개구
[-iat]

黠운

개구 2등
[-at] 痆, 殺

轄운

합구 2등
[-uăt] 刮, 刖, 妠, 刷

鎋운

합구 2등
[-uat]

轄운

합구
[-ioiat]

다음으로, 皆운은 광운에서 佳, 皆운이 동용(同用)이고, 거성 卦, 怪, 夬운이 동용이다. 오음집운에서 

佳, 皆운이 皆駭怪운으로 합쳐졌다. 경세도설의 皆운자는 대체로 광운의 皆운 2등 합구자이고, 소수 皆

운자는 佳(瘥), 支(徥), 脂(䪹), 隊(嶏), 齊(媞)운에 속하며, 이들은 모두 오음집운에서 皆운에 속한다. 경

세도설의 佳운자를 살펴보면 광운에서 대부분 佳운에 속하는 글자들이지만, 소수 支(簁, 䪎), 脂(㠲, 簁), 

薺(批), 皆(娾)운부자도 혼용되고 있고, 오음집운에서는 이 글자들이 모두 皆운에 속한다. 이는 경세도설
의 佳운과 皆운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佳운이 皆운과 혼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소수 

佳, 皆, 支, 脂, 齊운자 간 혼용은 止섭과 蟹섭의 합류 현상을 나타낸다.37) 경세도설의 夬운 11자 중 8자

가 광운 夬운에 속하고, 卦(謑), 怪(褹)운자도 나타났다. 이 글자들은 모두 오음집운에서 怪운에 속한

다. 거성 夬운에서 표면적으로 표기한 운목과 다르게 卦, 怪, 夬운자들이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경세도설에서는 佳, 皆운 및 거성 卦, 怪, 夬운은 이미 합쳐졌다고 보아야 한다.

37) 麥耘(2009: 80)은 중고음 전기와 중고음 후기를 구분할 수 있는 운모 계통의 변화를 蟹摄자들이 止摄에 합류되는 현상을 

꼽았다. 사성등자에서는 止섭과 蟹섭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으나, 절운지장도에서는 灰운자와 泰운의 合口字가 止摄 合
口 운도의 1등에 위치한 것은 당시 실제 어음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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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皆운 [-ăi] 皆, 排 등

皆운 [-ai] 皆운 [-ʌii]

佳운 [-ai] 瘥

支운 [-jĕ] 徥

脂운 [-ji] 䪹

隊운 [-uɒi] 嶏

齊운 [-iei] 媞

夬운 [-ai] 犗, 𦤧등

怪운 [-ai] 夬운 [-iai]卦운 [-ai] 謑

怪운 [-ăi] 褹

셋째로, 耕운은 광운에서 庚, 清운과 함께 동용(同用)이고, 오음집운에서 庚운으로 병합되었다. 耕운

과 庚운은 2등운이다. 경세도설의 庚운자 중에는 광운의 庚운 2등자들을 배열하고 있으나, 耕운 2등자

(鬡, 㬹)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庚운

개구 2등 
[-ɐŋ] 庚, 阬, 趟, 棖, 瞠, 彭, 烹 등

庚운 [-ɛŋ] 庚운 [-iaiŋ]

耕운 2등 [-æŋ] 鬡, 㬹

咸운과 銜운은 광운에서 동용이고, 오음집운에서 이 두 운은 咸운으로 병합되었다. 경세도설은 咸

운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銜운을 수록하고 있다. 경세도설의 銜운자는 대부분 광운 銜운 2등자이며, 

오음집운에서 咸운 2등에 속한다. 銜운자 중 咸운(杉, 斬, 瀺, 陷)자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 두 운은 혼

용되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銜운 [-am] 監, 巖, 銜
咸운 [-am] 銜운 [-iam]

咸운 [-ăm] 杉, 斬, 瀺, 陷

(2) 3등운의 병합

광운에서 東·鍾三·支·脂·之·微·魚·虞·祭·廢·眞·諄·臻·文·欣·元·仙·宵·戈三·麻

三·陽·庚三·清·蒸·尤·幽·侵·鹽·嚴·凡운은 3등운으로 분류된다. 위의 3등운 중, 오음집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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脂·支·之운은 支운으로, 眞·臻운은 眞운으로, 嚴·凡운은 凡운으로 각각 병합되었다. 支·脂·之운은 이

미 예부운략에서도 支운으로 합쳐졌으며, 이 세 운은 오음집운에서도 합류되었다.

경세도설의 경우, 支·脂·之운은 여전히 분립시키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脂·支·之운이 경세도

설에서 각각 다른 세 개의 섭에 따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脂운은 경세도설에서 咍운과 함께 履攝內

三 離之三闢의 開口圖에 배열되었고, 合口圖에는 灰, 微운을 배치하였다. 支운은 3, 4등에 배열하고 있으며, 

2등에 佳운자를 배치하였다. 咍，之운은 頥攝內五 巽之三闢에 수록하였고, 合口圖에는 灰, 之운을 배치하였

다. 이에 근거하여 王松木(2016)은 支·脂·之운에 대하여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청대 음운학자 

단옥재(段玉裁)보다도 먼저 脂·支·之운을 구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표면으로 드러난 분운 체계와

는 달리, 일부 支·之운은 혼용되고 있음을 대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履攝內三 離之三闢도의 脂운은 광운
의 之운자(歖)를 脂운자와 함께 배열하였다. 또한, 履攝內三 離之三闢도에서 脂운부와 支운부(庳)를 함께 열

거하기도 하였다. 解攝外五, 巽之一闢도에서 寘운자에는 광운의 脂운자(地)가 섞여 있고, 頣攝內五 巽之三

闢과 巽之四翕의 之운자에는 광운의 脂운자(跽, 軌, 洧)가 섞여 있다. 이들은 모두 오음집운에서 支운에 

속한다. 따라서 경세도설에서 표면적으로 支, 脂, 之운을 구분하였으나, 일부 글자에서 支·脂·之운자를 

같은 행에 배열하고 있어 혼용되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脂운 [-ji] 狋, 胝, 墀 등 支운

개구
[-i]

脂운

개구
[-ɨi(i)38)]

之운 [-i] 歖
之운 [-i] 紀, 起, 擬 등 支운

개구
[-i]

之운

개구
[-ɨi]

脂운 [-ji] 跽

脂운 [-jwi/-wi] 軌, 洧
支운

합구
[-ui]

之운

합구
[-ui]

경세도설의 淸운 3등의 자리에 광운의 淸운 3등자와 광운의 庚운 3등자 후음, 순음, 아음자(驚, 

檠, 卿, 迎, 平, 明, 警, 丙, 皿, 敬, 競, 慶, 柄, 病, 寎, 命, 映)를 혼용하고 있다. 그 양상은 아래와 같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庚운 3등 [-jɐŋ]
驚, 檠, 卿, 迎, 平, 明, 警, 
丙, 皿 등 淸운

3등
[-iɛŋ]

淸운

3등
[-əiŋ]

淸운 3등 [-jɛŋ] 貞, 呈, 檉, 征, 聲, 成

한편, 경세도설에서 眞·臻운은 晉攝內四 震之三闢 운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2등에는 臻운자(臻, 𦿒, 

莘, 酳, 櫬, 阠)를 배치하고, 3등에는 眞운자와 殷운자(欣, 䘆, 近, 巹, 㧆, 隱), 4등에는 眞운자를 배열하였

38) 본고에서는 종성 ‘ㅿ’의 음가를 [-i]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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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운에서 眞, 臻, 諄운이 동용이고, 오음집운에서는 眞, 臻운이 합쳐지고, 諄운은 분립하였다. 諄운

은 경세도설에서 晉攝內四 震之四翕에 배치되어 文운자와 함께 3등에 배열되었다. 비슷한 시기의 중국 운

도를 살펴 보면, 사성등자의 臻攝外三 開口呼 운도에서는 眞운의 2등 자리에 臻운자를 배열하고, 3등의 위

치에 眞운과 殷운을 배열하였다. 臻攝外三 合口圖에서는 “文諄相助”라고 주해하였으며, 운도 내에서 文운자

와 諄운자를 같이 배열하였다. 절운지장도에서도 마찬가지로 臻, 眞, 殷운을 한 운도에 배열하였는데, 제9

도에서 臻운을 眞운의 2등에, 그리고 殷운자와 眞운자를 3등에, 諄운자와 眞운자를 4등에 배치하였다. 제10

도에는 諄운자와 文운자를 한 행에 배열하고, 4등에는 諄운자와 文운 및 眞운의 脣音자가 혼재하였다. 이는 

경세도설과 같이 開口인 眞운과 臻운이 합쳐지고, 合口인 文운과 諄운이 같이 배열하고 있는 것과 같다. 

오음집운에서는 文운과 諄운이 분립하고, 경세도설에서는 文운과 諄운을 상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

로, 이 점에 있어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은 차이를 보인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臻운 [-jæn] 臻, 𦿒, 莘, 酳, 櫬, 阠 眞운

2등
[-iən]

眞운

2등
[-iʌn]

眞운 [-jĕn] 巾, 𥎊, 銀, 陳, 紉, 彬 등 
眞운

3등
[-iən]

眞운

3등
[-ɨn]

殷운 [-jən] 欣, 䘆, 近, 巹, 㧆, 隱
殷운

3등
[-ien]

眞운 [-jwĕn] 麏, 筠, 囷
諄운 [-iuən] 文운

3등
[-un]諄운 [-juĕn] 屯, 椿, 脣, 春, 純, 淪, 犉

文운 [-juən] 羣, 汾, 芬, 文, 煴 文운 [-uen]

諄운 [-juĕn] 均, 遵, 鷷, 逡 등 諄운 [-iuən]
文운

4등
[-iun]

광운에서 嚴운과 凡운은 同用이고, 오음집운에서는 嚴운이 凡운으로 병합되었다. 경세도설의 謙攝

外八 坤之二翕도는 嚴운만을 배열하고 있다. 경세도설은 嚴운에 嚴韻 開口 3등자(嚴, 醃, 埯, 釅, 脅)와 凡

운 合口 3등자(凡, 䒦, 𦜒, 范, 釩, 鋄, 劒, 欠, 梵, 汎, 俺)를 혼용하고, 입성 業운(劫, 跲, 怯, 業, 脅, 腌)과 

乏운(𦑣, 䎎, 法, 乏, 𥎰)이 혼재하고 있다. 경세도설의 嚴운자들은 모두 오음집운에서 凡운에 속한다. 

또한, 절운지장도의 제5도에서 3등에 嚴, 凡운을 같이 배열했고, 사성등자에서는 咸攝外八도의 3등에서 

嚴, 凡韻자를 배열하고 있다. 이를 보면 嚴, 凡운은 분명 합류되었음이 틀림없다. 단지 최석정이 합구호의 위

치에 있어야 할 凡韻을 ‘嚴’운이라고 표기한 것은 한어의 변화 과정과 맞지 않다. 최석정이 왜 ‘嚴’운으로 표

기하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의 언어관과 함께 더욱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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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嚴韻 開口 

3등
[-jɐm] 嚴, 醃, 埯, 釅, 脅

凡운 [-iɐm] 嚴운 [-uəm]
 凡운 合口 

3등
[-jwɐm]

凡, 䒦, 𦜒, 范, 釩, 鋄, 劒, 
欠, 梵, 汎, 俺

業운 [-j̆ɐp] 劫, 跲, 怯, 業, 脅, 腌
乏운 [-iɐp] 業운 [-uəp]

乏운 [-jwɐp] 𦑣, 䎎, 法, 乏, 𥎰

(3) 3등운과 4등운의 병합

광운의 4등운에는 齊·先·蕭·靑·添운 등이 있는데, 오음집운에서는 宵운과 蕭운, 仙운과 先운, 그

리고 鹽운과 添운이 각각 병합하였다.

淸운과 靑운은 각각 광운의 3등운과 4등운에 속한다. 경세도설에서는 靑운에 淸운 3등자(菁, 嫈)와 

靑운 4등자(冥, 星, 刑, 馨)를 함께 배열하고 있다. 이 두 운은 광운에서 淸운은 耕, 庚운과 동용이고, 靑운

은 독용(獨用)이다. 오음집운에서 淸운과 靑운을 분립시키고 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淸운 3등 [-jɛŋ] 菁, 嫈
青운 [-iɛŋ] 靑운 [-ɨiiŋ]

靑운 4등 [-ieŋ] 冥, 星, 刑, 馨

광운에서 宵·蕭운은 동용이고, 오음집운에서는 蕭운이 宵운으로 병합되었다. 경세도설에서 宵운

은 剝攝外七 艮之一闢圖의 3, 4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 중 3등에는 宵운 B류(驕, 喬, 趫, 苗, 𨲭, 藨, 麃, 夭, 

趬, 裱)를 배열하고, 4등에는 宵운 A류(褾, 摽, 眇, 闄, 驃, 妙, 要)와 蕭운(迢, 劋) 글자가 같이 배열되었다. 

따라서 경세도설에서 宵운과 蕭운은 혼용되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宵운 B류39) [-jɛu]
驕, 喬, 趫, 苗, 𨲭, 藨, 麃, 
夭, 趬, 裱

 宵운 [-iɛu]

宵운

3등
[-əu]

宵운 [-jɛu] 朝, 昭, 怊, 鴞 등

宵운 A류 [-jɛu] 褾, 摽, 眇, 闄, 驃, 妙, 要 宵운

4등
[-iəu]

蕭운 [-ieu] 迢, 劋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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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과 오음집운에서 先운은 仙운으로 합쳐졌다. 경세도설에서 仙운은 觀攝外四 震之一闢에 위치

하고, 先운부의 글자와 혼용되었다. 경세도설에 수록된 仙운자에는 광운의 先운자(繭, 撚, 萹, 遍, 瑱, 

蒨) 및 薛운자(龞, 瞥, 蠽, 抴, 薛)와 仙운자(遣, 褊, 楩, 譴, 便, 騗) 및 입성 屑운자(蹩, 蔑, 𢧵, 切)가 혼재

되어 있다. 따라서 先운과 仙운이 합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仙운 [-jɛn] 繭, 撚, 萹, 遍, 瑱, 蒨
仙운 [-ien] 仙운 [-iən]

先운 [-ien] 遣, 褊, 楩, 譴, 便, 騗

薛운 [-jɛt] 龞, 瞥, 蠽, 抴, 薛
薛운 [-iet] 薛운 [-iət]

屑운 [-iet] 蹩, 蔑, 𢧵, 切

경세도설에서 鹽운은 謙攝外八 坤之一闢도에서 3, 4등에 배열되어 있는데, 3등에는 鹽운 개구 3등자

(鍼, 𢜩, 𪙊, 淹, 苫, 棎, 廉, 衱, 𤷾), 4등에는 鹽운 개구 3등(尖, 潜, 籤, 懕, 鹽, 燅, 脥, 𡄑 등) 및 添운 

개구 4등자(謙, 鮎, 僣, 憯, 傔)를 함께 배열하였다. 鹽운은 본래 광운에서 重紐를 가진 운으로, 鹽韻 A류

와 鹽韻 B류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경세도설의 3등에서 重紐 A류(苫, 棎, 廉, 𤷾)와 B류(鍼, 𢜩, 𪙊, 

淹, 衱)가 같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미 A류와 B류 간의 대립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4등에 鹽韻字

와 添韻字를 함께 배열한 것 역시 鹽, 添韻이 합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廣韻 재구음 字 五音 재구음 經世 표기음

鹽운

A류
[-jɛm] 苫, 棎, 廉

鹽운 [-iɛm]
鹽운 개구 

3등
[-əm]

鹽운

B류
[-jɛm] 鍼, 𢜩, 𪙊, 淹

鹽운 개구 

3등
[-jɛm]

尖, 潜, 籤, 懕, 鹽, 燅, 脥, 
𡄑등

鹽운 [-iɛm]
鹽운 개구 

4등
[-iəm]

添운 개구 

4등
[-iem] 謙, 鮎, 僣, 憯, 傔

(4) 그 외의 특징

경세도설 표기음과 오음집운 재구음의 비교를 통하여 이 두 음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대

체로 두 문헌은 개합(開合)의 차이(嚴韻, 경세도설：[-uəm], 오음집운：凡운에 병합된 뒤 [-iɐm]으로 표

39) 李新魁(1986)가 수록한 李方桂의 재구음에서 중뉴 A류와 B류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아래의 중뉴 재구음도 이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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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음(介音)의 유무에 따른 차이(刪韻, 경세도설：[-ian], 오음집운：[-an]), 주요 모음의 차이(淸韻, 

경세도설：[-iɛŋ], 오음집운：[-əiŋ]) 등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논

의가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음가의 차이는 한어의 음운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보다, 최석정의 언어관에서 비롯

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경세도설의 중성 체계는 역리적인 틀에서 비

롯되어 기계적인 공식에 맞추어 도출한 것이다. ｢음분벽흡도｣ 중 일벽, 이흡, 삼벽, 사흡의 16개 자모가 합

쳐져 나머지 16개의 중성 자모가 생성되었고, 이때 주요 원리는 중성 ‘ㅣ[-i-]’를 추가한 것이다. 이러한 표음 

방식은 한어 현실음뿐만 아니라, 문언음과도 괴리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운도에서 중성 자모를 표기할 때 ｢음

분벽흡도｣의 순서를 주로 따랐으므로, 경세도설 표기음과 오음집운 재구음 간 주요 모음의 차이도 역시 

이러한 배열 방식에서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結  論

이 연구는 경세훈민정음도설의 음운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경세도설과 오음집

운의 운부 체계 및 용자 배열에 대한 논의를 그 첫걸음으로 삼았다. 경세도설이 오음집운에 근거하였

다고 알려져 있으나,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구체적인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최석정의 언어관을 

바탕으로 하여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경세도설과 오음집운의 분운 체계를 비교한 결과, 支, 脂, 之, 皆, 佳, 山, 刪, 銜, 咸, 嚴, 凡운 

등의 분립과 관련해 경세도설은 의고적인 체계를 띄고 있으며, 오음집운은 이미 이러한 운들을 병합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당히 복고적인 최석정의 언어관과 연관이 있다. 오음집운의 운모체계는 등운

도의 성질을 가미하고 있어, 그 운모체계의 특징을 4등과 함께 연결지어 2등운의 병합, 3등운 간의 합류, 

3·4등운 간의 병합으로 나눌 수 있다. 오음집운의 소운자(小韻字)와 경세도설 중 용자(用字)를 비교한 

결과, 경세도설의 운목과 실제 용자의 배열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등운 중운의 경우, 오음집운에서 删운과 山운, 佳운과 皆운, 庚운과 耕운, 咸운과 銜운 등이 합쳐졌고, 

경세도설에서 山·删운, 佳·皆운 및 거성 卦·怪·夬운, 耕·庚운, 咸·銜운이 실제 용자에서는 병합되

었다. 오음집운에서 3등운 간 병합한 것으로는 支·脂·之운이 支운으로 귀속된 경우, 眞·臻운이 眞운으

로 합쳐진 경우, 嚴·凡운이 凡운으로 합쳐진 경우가 있다. 경세도설에서는 支·脂·之운을 분립하고 있

으나, 실제 용자에서는 支·脂·之운이 서로 혼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운목과 실제 용자 간 차이

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다. 그리고 眞·臻운은 眞운으로, 嚴·凡운은 嚴운으로 병합되었다. 경세도설에서 

凡韻은 嚴운에 귀속시켰으나, 오음집운은 嚴운을 凡운에 배열하고 있으므로 嚴·凡운의 배치에 대해서는 

이 두 문헌은 차이를 보인다. 오음집운에서 3등운과 4등운이 합쳐진 예로는 宵·蕭, 仙·先, 鹽·添운이 

있다. 경세도설에서 先운과 仙운, 鹽운과 添韻이 합류되었고, 宵·蕭운, 靑·淸운이 각각 함께 배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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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경세도설의 용자 배열은 대체로 분운 체계와 달리 2등운의 병합, 3등운 간의 합류, 3·4등운 

간의 병합의 양상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경세도설의 편찬에 오음집운을 참고하였다는 

｢與鄭齊斗書又｣의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경세도설의 중성 표기음이 오음집운의 재구음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최석정이 자신의 언어관념과 역리적 틀에 따라 설계한 중성 자

모 체계를 따랐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본고에서는 오음집운에서 서로 동용 관계에 있지 않은 元·仙운이 경세도설에서는 같이 

元운에 병열되고 있으며, 脂·微운이 같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성음창화도｣와 절운지남의 

배열과 일치한다. 경세도설과 ｢성음창화도｣, 절운지남의 실제 용자 비교는 후속 과제로 남겨 두고, 차후 

경세도설 음계의 특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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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Study of Rhyme Categorization of Ch'oesŏkchŏng’s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and Wǔyīnjíyùn

40)Bae, Gyuree*

Ch'oesŏkchŏng(최석정, 崔錫鼎)’s Kyŏngsehunminjŏngŭmdosŏl(경세훈민정음도설, 經世訓民正音圖說) 

is a rhyme table in which the Korean alphabet was added, and it is of great value in the history 

of Korean language and Chinese phonology.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vowels and finals 

system of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with that of Wǔyīnjíyùn(오음집운, 五音集韻) to clarify the 

traits of the phonological system in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The study constructed a 

philological relation between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and Wǔyīnjíyùn based on a record in 

the collection of Ch'oe’s work and analyzed the rhyme system of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with regard to the traits of the vowels and finals system in Wǔyīnjíyùn, such as the second grade 

rhymes(2등운, 二等韻) integration, the merger of the third grade rhymes(3등운, 三等韻), the third 

and fourth grades(4등운, 四等韻) integration and so on.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the rhymes which are integrated in Wǔyīnjíyùn, such as 

Jiē(皆) and Jiā(佳) rhymes, Guà(卦), Guài(怪) and Guài(夬) rhymes, Gēng(耕) and Gēng(庚) 

rhymes, Shān(山) and Shān(刪) rhymes, Zhī(支), Zhī(脂) and Zhī(之) rhymes, Zhēn(眞) and Zhēn

(臻) rhymes, Xiāo(宵) and Xiāo(蕭) rhymes, Xiān(仙) and Xiān(先), Yán(鹽) and Tiān(添) rhymes, 

are divided individually in the rhyme system of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Unlike the rhyme 

list, the actual order of Chinese characters showed the mix of the second grade rhymes(2등운, 二

等韻), the merger of the third grade rhymes(3등운, 三等韻), and the mix of third and fourth 

grades(4등운, 四等韻), which is not consistent with its rhyme system. Also, Yuán(元) and Xiān(仙) 

rhymes and Zhī(支), Zhī(脂), Zhī(之) and Wēi(微) rhymes in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are 

arranged in the same category, which does not correspond with Wǔyīnjíyùn. This study also 

found the usage of Yuán(元) and Xiān(仙) rhymes and Zhī(支), Zhī(脂), Zhī(之) and Wēi(微) 

rhymes in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is instead equivalent to Shēngyīnchànghètú(聲音唱和圖) 

and Qièyùnzhǐnán(切韻指南). This study recognized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used artificial 

* Ph.D Candidate, Xiamen University, Chinese Phil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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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for the transcription of medial Korean syllables, which does not reflect Wǔyīnjíyùn. This 

was due to the way Ch'oe deduced the medial letters, which was based on his imaginative view 

of the Korean language, as opposed to the actual sounds.

[Keywords] Rhyme tables in Korea, Ch'oesŏkchŏng, Wǔyīnjíyùn, Kyŏngsehunminjŏngŭmdosŏl, 

the medial letters, Ch'oe’s view of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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